
[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문 ] 

 

내가 만난 하나님(예수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행 4:20) 

제 목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 동반자 ” 

공동체/다락방/순 브라보/서울A/1순 이 름 박시형 

1.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절에 다니셨던 할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 할머니와 절에 다니면서 절밥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동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친구들이 있었고 교회 활동이 

재미있었고 상품도 주었기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전도왕 상을 받기도 할 만큼 초등학교 때

는 주일학교를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고등부 때도 열심히 다니기는 했지만 성경공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

고 놀기 좋아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선배들이 임원을 해야 하는데 학업 때문에 하지 못해 고1 때, 학생 회장을 

맡았다가 어머니의 반대로 내려 놓으면서 신앙적으로 내리막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대학교를 진학했고 

여전히 성인 성가대도 섬기기는 했지만 설교시간만 되면 늘 졸기만 했고, 예배를 마치고는 늘 선배들과 놀러다

니고, 대학교 생활은 늘 술과 운동으로 친구들께는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긴 채 살아갔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2.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이 되고서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고 그동안 세상 속에서 놀기 좋아했던 근본적인 이유의 문제를 위해 기도원을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기도원이 

금식기도원인 줄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7일 금식을 작정하게 하셨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7일째 되던 날 

저녁에 예수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힘들고 숨고 싶었던 그 시기에 난 늘 혼자라고 느꼈던 그 때, 그 

시간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셨고 그때 예수님은 제 곁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 주셨습니다. 밤새 그 때를 

기억하며 아파서 울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울며 밤을 새웠습니다. 밤을 새우고 아침을 

맞이할 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아침 공기와 햇살과 자연이 눈에 들어왔고 문제의 해결을 경험했습니다.   

3.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예수님을 만난 이 후의 삶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30년

을 살아왔던 제 삶 속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장의 관계의 회복은 

어렵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는 대인관계의 

문이 열림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같은 멘토님을 만나게 되면서 낮은 자존감에 힘들어 했던 과거를 잊

고 하나님의 인정을 경험하고 자존감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비로서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리고 예전부터 늘 짐같이 느껴졌던 신학을 기쁨으로 가게 되었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로 하나하나 채워짐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